
생명의     말씀

월계동성당은 1992년 9월 장위동성당과 석관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신자 수는 4,872명이었고, 

주보성인을 로사리오의 동정 성모 마리아로 선정했습니다. 1992년에 10월 초대 본당 주임신부가 부임해 연탄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부지에 천막을 지어 본당 설립 미사를 봉헌하고, 1993년 4월 임시 성전 건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1997년 성

전 건축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2004년 5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이 기간 임시 성전으로 월계 빌딩 2층과 5층을 

임대해 2년간 사용했습니다. 이후 2006년 11월 성전 봉헌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

월계동성당 사진
 설명
사사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80 신내동성당        월계동성당       하계동성당  

오래전 기도를 주제로 한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의 그림

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꼬마가 피곤한 얼굴

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누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

다. “예수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앉아서 기도하기

가 힘들어 누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제 곁에 누우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어린이의 그림이 아직도 생생하

게 내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작년 TV의 한 프로그램 인

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과거 성인들도 기도 중 잠

을 잤다”고 하시며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도 “아버지 주

님은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교황님 자신도 기도 중에 깜박 졸음에 빠질 때가 있다 

하시면서 가톨릭 신자라면 기도를 하다가 잠깐 잠을 청하

게 되는, 아버지의 팔에 누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피곤함에 지친 제자들에게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느

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안식일 

법이 아주 중요하게 지켜졌는데, 인간 생활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기본적인 생활이 원칙이었습니다. 열심

히 일하는 것도 좋고 신성한 일이지만, 하느님과 만나서 하

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

니다.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을 되돌아

보고 삶의 의미를 헤아려보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밀려드는 군중 때문에 매일 바쁘게 활동하셨

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한밤중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활동에

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조용하게 기도하

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대 그리스도교는 성전뿐만 아니

라 신자들의 집에서도 모여 기도를 함께 바쳤습니다. 기도

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

한 수단이었습니다. 즉 교회가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믿

음의 모임 성격을 띠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면 아무리 왕성한 활동을 하

고 열심히 교육을 받아도 참다운 공동체로서 모습을 지니

기 힘듭니다. 일치와 친교, 그리고 복음을 실천하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생

하는 많은 문제도 기도 안에서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

다. 기도는 바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아가는 방

법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신앙교육이 됩니다. 한 가

족이 모여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가는 방법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